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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수출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EU, 영국, 미국 등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마니커에프앤지 현장방문

 - 국내 축산물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지원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9일 

삼계탕 등을 EU 등에 수출하는 ㈜마니커에프앤지*(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2024년 기준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등 161만 달러 수출

 식약처는 그간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4년 미국에 삼계탕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EU, 

영국 등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실험실, 항생제 기준 규격, 이력추적 관리 등

 김용재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삼계탕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식약처는 업계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대만 등 14개국 19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업계는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호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는 “식약처의 노력으로 삼계탕 등 

K-FOOD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출 활로가 넓어졌다”며, “업계도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발판 삼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 개발·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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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과 규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 현장의 목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내 식품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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